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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경제=최종복 기자] 경기 의정부소방서(서장 유해공)는 문화재 방재의 날(2.10.)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‘문화재 화재안전주간’을

운영한다고 밝혔다.

문화재 방재의 날은 문화재보호법 제 85조에 따라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고 안전관리 의식함양을 위해 숭례문 화재(2008.2.10.)

를 계기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, ‘문화재 화재안전주간’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

로 화재 등 유사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민과 직원들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.

이에 의정부소방서는 관내 총 5곳“지정문화재(4), 미술관(1)”을 대상으로 △화재에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행정지도 △‘우리 문화

재 바로 알기’△대면 또는 비대면 문화재 현지 적응훈련 △관계인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등 화재안전관리 경각심 고취

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.

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“문화재 화재안전주간 기간 운영을 통해 문화재 화재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재 안전관리 의식

을 높이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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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'대한경제i' 앱을 다운받으시면
    -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.
    - 명품 컨텐츠가 '내손안에' 대한경제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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